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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길을 돌아온 핵잠수함 김병현이 선

발로출격한다

지난 주 제자리 걸음에 그친 KIA 타이

거즈가김병현을앞세워승률쌓기에나선

다 주중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하

는 KIA는 주말에는 사직으로 가 롯데 자

이언츠를만난다

올시즌상대전적으로보면그나마수월

한 상대다 KIA는 앞선 대전원정에서 싹

쓸이 승을 거두는 등 한화를 상대로 4승1

패를 만들며 강세를 보였다 롯데와의 경

기에서도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3승3패

를기록하고있다

지난 주 힘들게 삼성전 6연패에서 탈출

한KIA는 LG에게위닝시리즈를뺏어오

면서아쉬운대로 3승3패를이뤘다

이번에는 4강 밖 상대들과의 승부인 만

큼승수를쌓을수있는기회다

김병현이 키를 쥐고 있다 송은범이 부

상으로 빠진 자리에서 신창호한승혁이

임시선발역할을맡았지만기대에는한참

미치지못하면서베테랑김병현이자리를

채우게됐다

김병현은 KIA 유니폼을입고나온 4경

기에서 32이닝 8피안타(1피홈런) 1사사구

4탈삼진 6실점 1473의 평균자책점에 그

쳤다

예전의위력은보여주지못했지만경험

이라는 무기로 전면에 선다 김병현의 어

깨에1승이상의무게가얹어져있다김병

현의 피칭에 따라서 15일 롯데전 선발은

물론전체적인마운드운영의틀이달라진

다

마운드의 전력차가 심하지만 방망이는

꾸준하게터지고있다 특히 4번나지완의

기세가 거침없다 5월 7개의 홈런을 날리

는 등 0424의 타율로 27타점을 수확했던

나지완의 방망이가 6월 들어 더 뜨겁다

나지완은 최근 7경기에서 29타수 17안타

로 0586의 타율을 찍었다 홈런도 3개를

추가하면서 6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주인

공으로이름을올리기도했다

김주찬의방망이도세밀해지고있다부

상 복귀 후 침묵을 이어왔던 김주찬은 최

근 5경기에서 6타점을쓸어담으며무서운

집중력을 보여줬다 부상으로 빠진 필을

대신해 1루에서도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

여주고 있다 이번 주 개인 기록에 도전한

다 김주찬이 2루타 하나를 더하면 통산

20번째 200루타를 채우게 된다 9년 연속

두자릿수도루에도하나가부족하다

김병현이 안정감 있는 피칭으로타자들

의신바람공격에힘을보탤수있을지주

목된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김병현오늘선발KIA 마운드숨통틔울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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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A 주중 안방서한화주말엔롯데원정경기

나지완김주찬등타선상승세승점사냥기대

프로야구중간순위 (6월 9일현재)

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

1 삼성 51 34 16 1 0.680 00

2 NC 53 33 20 0 0.623 25

3 두산 54 29 25 0 0.537 70

4 넥센 55 29 26 0 0.527 75

5 롯데 52 26 25 1 0.510 85

6 SK 55 26 29 0 0.473 105

7 KIA 55 24 31 0 0.436 125

8 한화 51 18 32 1 0.360 160

9 LG 52 18 33 1 0.353 165

팬들과 선수들이 프

로야구 별들의 별을 뽑

는다

2014 프로야구 올스

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팬

투표가 10일부터 인터넷 네이버와 스마

트폰 어플리케이션 KBO 프로야구2014

를 통해 실시된다 올해는 올스타전 최초

로 선수단 투표도 진행된다 선수단 투표

는 특정 팀에 득표수가 집중되는 것을 방

지하고성적과인기를고려한선수선발을

위한것으로6월중에이뤄질예정이다투

표당일(일정미정)엔트리에등록된감독

코치포함전선수가참여하게된다

팬 투표는 7월4일 오후 6시까지 25일간

실시되며매주월요일중간집계현황이발

표된다 선수단 투표가 합산된 최종 집계

결과는 7월7일발표된다 팬투표 70% 선

수단투표 30%비율로환산해집계된다

삼성류중일감독이사령탑을맡는이스

턴리그에서는 삼성을 비롯해 두산롯데

SK가 경쟁하고 LG 양상문 감독이 이끄

는 웨스턴리그는 LG와 KIA넥센NC

한화등 5개팀이각축을벌인다

올스타무대는베스트11에선발된선수

와각리그별감독추천선수 12명등총 46

명이밟는다

KIA에서는 양현종(선발투수) 어센시

오(구원투수) 차일목(포수) 필(1루수) 안

치홍(2루수) 이범호(3루수) 김선빈(유격

수) 신종길이대형김주찬(이상외야수)

나지완(지명타자)이 후보로 선정돼 팬들

의 선택을기다리고있다 투표는 1일 1인

1회로제한된다 김여울기자wool@

2014시즌 프로야구가 300만 관중을 넘

어섰다

지난 8일 KIA와 LG의 경기가 열린 잠

실구장을 비롯한 문학대전목동 구장에

5만1982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프로야

구누적관중이 302만9319명(평균 1만2675

명)을돌파했다

239경기(전체 일정의 41%)만의 300만

관중 돌파로 2012년 190경기 2011년 227

경기에 이은 역대 3번째 최소 경기다 또

100만에서 200만 관중 달성까지 걸렸던

79경기보다두경기가줄어든 77경기만에

200만에서 300만관중을넘어섰다

두산이홈 26경기에 51만2502명을기록

하며최다관중동원팀이됐고 LG는 26경

기에 50만5951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그

뒤를이었다

챔피언스필드를새안방으로삼은KIA

는 6차례 매진을 기록하는 등 최다 관중

증가율을 보이며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

하고있다

올시즌챔피언스필드를찾은이는36만

929명으로 지난 시즌 25만8209명보다

40%의 증가했다 평균 관중도 9931명에

서 1만3872명으로뛰어올랐다

지난 67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

기에 이틀 연속 만원 관중을 불러모으는

등 원정 관중 동원력에서도 KIA의 힘이

두드러지고있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실업축구 목포시청이 처음으로 2014

내셔널선수권 4강에올랐다

목포시청은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열

린 창원시청과의 조별리그 B조 경기에

서 30으로 이겨 예선 성적 2승 2무(승

점 8)로 4강행티켓을확보했다

지난대회우승팀대전코레일 전통의

강호강릉시청등강팀들의틈바구니속

에서 이뤄낸 값진 준결승 진출이다 목

포시청은 공식 개막전에서 골리앗 울

산을10으로꺾은데이어천안김해를

차례대로 무너뜨리며 3연승으로 단독

선두를달리기도했다

김정혁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목포

는 한 팀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 있다

원팀 원스피릿의정신으로더큰목표

대회 우승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밝혔

다 목포임영춘기자 lyc@

라파엘나달(스페인)이 8일(현지시간) 프랑스파리

스타드롤랑가로에서열린프랑스오픈테니스대

회결승에서노바크조코비치(세르비아)를꺾고우승을차지한뒤우승컵을들어올리

고있다나달은이번우승으로2010년부터올해까지대회5연패를이뤘다 연합뉴스

오늘부터프로야구올스타전팬투표 프로야구 300만 관중돌파

역대 3번째 239경기 만에

광주구장 36만40%증가

목포시청실업축구팀내셔널선수권 4강

팀역사상최초우승목표

나달 프랑스오픈 5연패


